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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과 블록체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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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일

비트코인 시장이 투기판이 되어버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비트코인 뒤에는 블록체인이라는 혁신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공정거래, 행정 및 투표, 부의 공정한 분배 등 
무궁무진 한 미래 응용 가능성이 있고, 그로인해 
비트코인에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2천만 개로 발행 숫자가 제한된 비트코인 값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상승시장 지속 기대감 속에 한 몫 잡으려는 
투기 세력이 편승해 벌어진 사태입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히 개념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상에서 동작하는 디지털 가상화폐입니다. 
핸드폰에 한 줄 정도 되는 분량에 나타낼 수 있는 
문자메세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자메시지로 코인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생면부지의 사람과 거래를 틀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집사람이 핸드폰으로 서울빵집에 빵을 주문합니다.
빵 주문 메시지 말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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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값으로 ”비트코인 한 개를 서울빵집으로 이전한다.”라고 쓴 
텍스트 한 줄을 붙여 보내는 겁니다.  
이 텍스트 한 줄 추가를 통해
비트코인 1개의 소유권을 
서울빵집주인의 핸드폰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서울빵집 주인이 이 것을 정당한 거래로 신용할 수 있으면 
그 빵집주인은 곧 바로 제 집사람에게 빵을 보내주면 되겠지요.

제 집사람은 텍스트 한 줄로 빵을 사고 빨리 받게 되니까 좋고
빵 집 주인도 은행에 카드수수료 안 떼이고 
빵 값을 주문과 동시에 받으니까 좋습니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과장한 면이 있지만
이렇게 한 줄 문자전달 만으로도 
생면부지의 사람과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텍스트 한 줄 달랑 받고, 그것을 신용할 수 있을까요?

판매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판매자는 문자로 보내어진 가상화폐가 과연 
표시된 가치를 진짜로 갖고 있는 것인가?
가상화폐 소유권이 진짜로 나에게만 양도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겠지요.
즉, 제 집사람이 해당 비트코인 한 개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가, 
혹시 중복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디지털메시지는 쉽게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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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비트코인 한 개라는 메시지를 복제해서 
다른 빵집에 동시에 주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을 빵집주인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소유권 확인 및 이전에 관한 문제를 
거래장부 공유시스템을 통해 해결한 것이 
블록체인기술입니다.  
수많은 거래 당사자가 거간꾼의 중개 없이, 
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컴퓨터네트워크 기술입니다.  
거래 장부가 공개되어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앞선 칼럼에서 밝혔듯이, 
4차 산업시대가 펼쳐지게 될 미래에는, 
반짝 혁신이 아닌 혁신이 지속되는 사회시스템 건설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의 편중을 막고, 
부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입니다. 

과열된 투기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제한 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투기세력에 의한 무질서는 바로 잡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응용은 계속해서 열어두어야 합니다.
투기로 인한 시장과열은 막아야 하지만
블록체인기술 개발 전면 금지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입니다.  
끝


